
삼성정밀화학, 울산환경대상 수상
125억원 투자 오염물질 줄여 … 효성 언양공장 폐기물 4000톤 감소

삼성정밀화학이 2011 울산환경대상을 수상한다.

울산환경대상 심사위원회는 기업․개인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에 삼성정밀화학, 우수상에 효

성 언양공장과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인 유성순 씨가 선정됐다고 12월20일 발표했다.

삼성정밀화학은 최근 2년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경비용으로 125억원을 투자했으며, 제

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차단을 위해 진공 흡입장치 설치, 폐수배관의 전면 밀폐화, 악취저감설비 신ㆍ증설

등을 추진했다.

또 폐수 처리공정에 신기술을 적용해 고농도 폐수를 자원화한 후 용연, 온산을 비롯한 지역 하수처리장 6곳

에 무상 공급해 연간 40억원의 약품 구입비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 환경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

있다.

효성 언양공장은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법정 배출허용기준보다 80% 이상 줄여 배출했으며, 고효율 탈수기와

같은 특수설비에 투자해 폐수 슬러지를 67% 감량하고 4000톤의 폐기물 발생을 줄였다.

유성순 씨는 2001년 남구 여천천변 나무심기 운동, 수질을 정화하는 수생식물 심기에 앞장서는 등 환경운동

에 몸담은 후 2003년 태화강 시민환경감시단 창단과 함께 태화강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며, 태화강 수

중 쓰레기 정화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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